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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 감축 국내기업 경쟁력 고려
정운찬 총리, 국제동향 면밀히 분석할 것 … 공정혁신 감축기술 필수

정운찬 국무총리가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정 총리는 “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배분과정에서 산업, 건물, 수송 등 부문별 배출전망과 국제동향의 면밀

한 분석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정 총리는 2월18일 삼성동 코엑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(KBCSD) 오찬간담회에 참석

해 “기업과 국민, 정부가 합심해 온실가스 감축, 대체에너지 개발, 에너지 절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글로벌

리더십을 발휘할 시기”라고 언급했다.

특히 “신 성장동력과 신 재생 에너지, 제조업의 공정혁신을 통한 이산화탄소(CO2) 감축기술 등에 적극 투자

해 경쟁력을 높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데 앞장 서 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“한국은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, 고용 등 민간부문의 자

생력이 약한 상황”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창출 노력을 당부했다.

온실가스 감축이 단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계 녹색시

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간담회에는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KBCSD 회장인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

삼성전자 부회장, 선우영석 한솔제지 부회장, 서영종 기아자동차 사장,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, 윤영두 아시아나

항공 사장 등 KBCSD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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